
유리섬유 피해주민에 배상 판결
인천 고잔동 승소 … 무해입증 책임은 오염 유발자에게 선례

마을 인근공장에서 날아오는 유리섬유로 인해 피부질환, 괴종양 등을 겪어온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주민들

이 8년간의 투쟁 끝에 피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은 고잔동 주민 64명이 마을 인근 유리솜 공장인 한국인슈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쪽이 유리섬유를 공장 마당에 야적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바람에 유리섬유가 공장에서 25-50m 가량 떨어

져 사는 주민들에게 날아가거나 지하수맥을 통해 물을 오염시켜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 는 판결을 10월30일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국대 의대에서 1995년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33개 지하수에서 유리섬유가 발견됐고, 회사쪽이

야적한 유리섬유에 대한 안전조처를 하지 않아 원고들이 위장장애, 피부질환, 괴종양 등에 시달리게 했으므로

모두 1억7750만원을 배상하라 고 결정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판결이 유리섬유의 건강피해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른 무해입증책임이

오염 유발자에게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4년 자신들이 겪는 피부질환과 괴종양의 원인이 1974년부터 가동중인 한국인슈로에서 날아온 유리섬유

에 있다는 고잔동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과 동국대 의대 등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하수가 오염돼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996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회사쪽에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배상을 하도록 결정

했다.

주민들은 이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대기중 유리섬유로 인한 피부질환과 생활방해는 인정받

았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인정받자 1999년 8월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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